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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피해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 추락! 

현관에서 시작한 불길로 부부 참변.. 

화재가 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집안에도 대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92년 이후 공동주택 3층 이상에 설치 
 

 세대간 경계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 

  경량칸막이 



발코니 

501호(거실) 502호(거실) 

발코니 경량칸막이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위치 

 두드리면 가벼운  “통통” 소리가 남 

 석고보드 같은 파괴하기 쉬운 재질로 발차기나   

    소화기 등으로   부서짐 

  경량칸막이 



코 

경량칸막이 앞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아야 하지만 

창고나 선반을 만들어  
탈출을 어렵게 하거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코 

물건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우리 집 뿐만 아니라  

옆집도   대피가 어렵겠죠!! 

그럼에도  위치를  알았던 
한 가족은  짐을 꺼내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집 경량칸막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가족 모두가 알 수 있게  반드시 표시를 붙여주세요 



알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